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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심층수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
국토해양부, 저온성 활용 냉난방 시스템 적용 … 미국 일본은 상용화

신 재생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기술이 개발된다.

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고품질의 생수 원료 등으로 주로 개발된 해양심층수는 저온성(2℃ 이하)을 활용하면

신 재생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4월1일 발표했다.

국토부가 개발하려는 해수 냉난방 시스템은 심층수의 냉열(2℃ 이하)과 표층수의 온열(20℃ 이상)을 냉난방

에 이용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.

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개발 사업으로 250억원을 투입해 해수 온도 차를 이용한 에너지 기술 개발

사업을 추진키로 했다.

동해 해수의 90%를 차지하는 저온의 해양심층수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물이 풍부해 해수 온도 차

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잠재력이 크다.

1단계로 2012년까지 국내외 실증사례가 있는 해수 냉난방 기술을 지역 단위에 적용하기 위해 300가구 규모

의 시범모델을 개발하고, 2단계로 2015년까지 심층수와 발전 온배수를 활용한 플랜트(50kW)를 개발할 예정이

다.

국토부 관계자는 “해수열 에너지는 자연 상태로 해수에 존재하는 무한한 청정 에너지원”이라며 “경제성 있

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얻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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